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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義鄕校 소장의 院錄 해제

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全浩秀

Ⅰ.

院錄이라는 표제를 붙인 자료는 鄕校 소장의 고문서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발

견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해볼 수 있다. 특히, 향교 소장의 자료

임에도 불구하고, ‘院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띄는 자료

라고 할 수 있다. 얼른 생각하기에는, 그 명칭만으로 본다면 소장처인 文義鄕校의

갖가지 일반 사항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판단하기 쉽상인데, 실제로는 그와 달리

‘靑衿錄’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다.

Ⅱ.

겉표지를 넘기면 序文이나 어떤 註記도 없이 곧바로 5칸으로 구분된 四周單邊

의 半郭의 광곽에 人名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, 그 자체로는 어떤 성격의 자료

인지 뚜렷히 판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. 다만, 人名簿라는 점과 그 겉표지를

有紋의 연파랑색 비단으로 덧씌워서 裝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일단 청금

록의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각 郡縣에 소

재한 향교에서 지금까지 보관되어오고 있는 자료 중에 人名簿로써 별다른 職任의

명칭도 없이 淸綠色 따위의 비단을 사용하여 장정한 자료라면, 黃色의 겉표지를

사용한 平民이나 庶孼 校生의 명부인 ‘校生案’과는 뚜렷히 구분되므로 어렵지 않

게 兩班儒生의 명단에 해당하는 ‘청금록’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.

Ⅲ.

그런데 이 자료를 청금록으로 판명하는 데에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를 들 수 있

기도 하다. 다름아니라, 그 인명부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서 직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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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서명 수록명단 참 고 사 항

院錄 447명 문의향교 소장 / 미소개

靑衿錄 252명
‘文義鄕校誌(1991, 문의향교교지편찬위원회,

pp.152∼167)’에서 소개

魯峯書院靑衿錄 167명

‘李樹鳳, 1992, 忠北〈鄕校記文〉調査硏究

湖西文化硏究 10,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’에
수록

‘靑衿錄’이라는 표제를 사용한 또 다른 자료 3件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

중에서 2건의 ‘청금록’은 현재 문의향교에 보전되어 오고 있으며, 다른 1건은 본

중원문화연구소의 前身의 하나였던 호서문화연구소의 학술지인 ‘湖西文化硏究 
10집’에 이미 소개된 바(李樹鳳, 1992, 忠北〈鄕校記文〉調査 硏究 ) 있다. 물론

이 4건의 자료는 동일 내용을 포함하면서도, 그 수록자의 명단에 차이를 보여주는

별도의 자료에 해당한다.

먼저, 그 명단의 수효를 비교해보면 각각 院錄이 447명(12명은 삭제된 것을

보충), 湖西文化硏究 10집에 수록된 靑衿錄 이 167명, 문의향교 소장의 靑衿

錄 이 252명,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향교 소장의 魯峯書院靑衿錄 이 167명을 등

재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. 그런데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사항은 湖西文化
硏究 10집에 수록된 靑衿錄 의 등재 인원과 문의향교 소장의 魯峯書院靑衿錄

의 수록 명단이 모두 167명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다. 실제로도 두 자료는 동일

자료임을 비교 검토해볼 수 있는데, 아마도 수록과정에서 표제를 빠뜨리는 실수를

범했던 듯하다. 이러한 오류는 앞서 언급한 252명을 수록하고 있는 노봉서원의

청금록 이 문의향교의 청금록 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(文義鄕校誌(1991, 문의향
교교지편찬위원회, pp.152∼167.)에서도 한 차례 더 확인된다. 이러한 전후사정을

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

Ⅳ.

다시말하면 院錄이라는 표제를 붙인 이 자료는 실상은 조선시대 文義縣 관

하에 있던 魯峯書院의 ‘청금록’으로서, ‘원록’이라는 표제는 일반적으로는 ‘入院錄’

이라고 한 명칭의 略語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. 즉, 중앙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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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인사자료를 ‘政案’ 또는 ‘政事錄’, 군현 단위의 유력 지배층의 명단을 ‘鄕案’

또는 ‘靑衿錄’이라고 하였듯이, 서원의 양반유생의 명단을 ‘院錄’ 또는 ‘儒案’ 등으

로 명명하였던 것이다.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문의향교에 소장됨으로

써, 본래부터 문의향교의 고문서였던 것으로 誤認되는 상황도 연출되었던 것이라

고 할 수 있다.

노봉서원은 문의현 관내에서는 가장 먼저 光海君 2년(1610)에 앞서 소개한 ‘청

금록’의 第3位 및 第4位에 등재된 吳名立과 柳興霖의 주도로 창건되어(止善亭遺
稿(吳名立) 魯峯設院錄記 ) 孝宗 9년(1658)에 사액되었고, 高宗 9년(1872) 전국

적인 서원훼철령에 따라 廢院되었다(文義縣誌(忠淸北道輿地集成下, 2001, 충북
향토문화연구소 영인본)). 그리고 아마도 서원이 훼철됨에 따라 그 자료를 문의향

교로 옮겨 보전해왔던 것으로 추론되는데, 그 배경으로는 同春堂 宋浚吉ㆍ尤庵 宋

時烈 등이 이 서원에서 수학하였다든가, 肅宗 21년(1695)에는 尤庵 宋時烈을 추향

하는 것 등에서 노봉서원이 문의현의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던 위상을 추정해보는

것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. 다만, 이러한 논의는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필

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기약하며, 이상으로 대략적인 소개 내지

해제를 마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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